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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에나파크 시의회 ‘소수 인종 통역 서비스’ 제공 … 한국어도 포함

부에나파크 시의회가‘소수 인종 통역 

서비스’도입을 추진한다. 영어를 통한 

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소수계 주민이 시

의회 회의, 공청회 등에 참석하고자 언

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시의회 차원

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. 

지난달 12일 열린 시의회에서 써니 박 

시의원은“시 전체 인구 8만여 명 중 라

티노, 한인, 필리핀계 등 소수계 비중이 

과반에 이르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

가 언어장벽 때문에 시의회에 참석해 

시정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데 어려움

을 겪고 있다.”며 소수계를 위한 통역 

서비스를 시의회 차원에서 제공할 것을 

발의했다. 박 시의원은 이날 열린 홈리

스 임시 셸터 관련 공청회에 스패니시 

통역만 제공되고 다른 언어 통역을 제

공되지 않아 한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

있다고 말했다.

이 발의안은 1차 표결에서 찬성 4표, 반

대 1표로 통과됐다. 하지만‘시 예산이 

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’는 조건을 

내걸었다.

박 시의원은“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

시의회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기로 

한 것은 부에나파크시의 진일보한 조

치”라며“많은 한인이 통역을 신청해 

시와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

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

다.”고 말했다. 

통역 제공 요청은 spark@buenapark.

com로 하면 된다. 

“최첨단 장비와 셈세한 치료 … 환자 만족도 최고!”
<하버종합치과>, 브레아에 2호점 개원

의료 기술의 발달로‘이가 없으면 잇몸’이라는 말은 

이미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 되었다. 아니 오히려 외모

가 경쟁력인 현대에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치아

성형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발달된 치과 기

술의 혜택을 입으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. 일례

로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라도 받으려면 진단부터 인공

치아 이식까지 적어도 몇 달은 잡아야 했다. 그도 그럴 

것이 환자 개인마다 다른 치아의 본을 떠 사람의 손으로 

오랜 시간을 들여 보철 장치나 인공 치아를 제작하고 또 

그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병원을 왕래해야하는 

번거로움이 따랐기 때문이다. 

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비롯해 치아 교정 등 치과 

치료 모든 분야에 걸쳐 3D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보다 

편리하고 정밀한 디지털 시술이 가능해졌다. 특히 3차

원 치아 제작 로봇인 세렉(CEREC)을 활용한 세렉 시스

템은 당일 치료를 가능하게 해 치과 치료에서 부담감이 

큰 내원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쁜 현

대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 

풀러턴 <하버종합치과>의 Michael Han 원장에 따르

면 최첨단 장비인 세렉(CEREC)은 3차원 치아 제작 로

봇의 이름으로 기존에 1주일 정도가 걸리던 보철물 제

작 기간이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, 당일 치료와 동시

에 보철물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. 그래서 달리‘원

데이 세렉 시스템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치아에 문제가 

있어도 시간이 없어 치과 치료를 미루었던 바쁜 현대인

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시술이 아닐 수 없다.

또 임시 치아 대신 당일 바로 제작한 보철물을 끼우기 

때문에 임시 치아로 인한 불편함을 줄였으며, 보철물도 

수작업 대신 최첨단 장비로 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

밀하고, 자연 치아에 가까워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

높다. 보철물 제작을 위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기 때

문에 치료비가 저렴해지는 것은 물론이다.

‘원데이 세렉 시스템’치료는 3D 치아 스캔-맞춤형 치

아 Design-세라믹 보철 제작-시술의 순서로 진행된다. 

그러므로 첨단 장비인 3D CT와 구강 스캐너는 꼭 갖추

고 있어야 한다. 이 기기들을 통해 구강의 구조와 증상, 

골밀도, 신경의 위치, 임플란트 식립 위치 등을 정확하

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. <하버종합치과>가 자랑

하는 비절개 임플란트를 위해서도 이런 최첨단 기기들

은 필수적인 요소이다.

비절개 임플란트는 잇몸뼈를 노출시키는 과정 없이 잇

몸에 작은 구멍을 내 인공치근을 심는 시술이다. 일반적

인 임플란트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잇몸 손상도 적어 

통증과 출혈, 부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. 또 시술 후 

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별도의 실밥을 제거할 

필요도 없다.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고혈압이나 당

뇨, 심장질환 등으로 지혈,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

사람들의 임플란트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

다. <하버종합치과>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

들이 엄지를 추켜세우는 이유이다.

이처럼 최첨단의 장비와 섬세한 치료로 환자들로부터 

호평을 받고 있는 <하버종합치과>가 플러턴에 이어 브

레아에 2호점의 문을 열였다. Yelp나 google 리뷰를 살

펴보면 <하버종합치과>에서 치료 받은 환자들의 만족

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. 

한 원장은 1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한국인만큼이

나 한국어가 유창하다. 용산 주한 미8군 병원장을 역임

했으며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치과 주치의를 역임하기도 

했다. 

◈ 전화문의: (714) 773-9999

▶ Fullerton: 1460 N. Harbor Blvd. #120

                      Fullerton, CA 92835  

▶ Brea: 1770  E. Lambert Rd. #100

               Brea, CA 92821

▲ ‘원데이 세렉 시스템’ 은 3차원 치아 제작 로봇인 세렉을 활용 

당일 치료와 동시에 보철물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.


